
2017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2018 제1회 동아시아 차세대연구자포럼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느끼게 하는 색과 내음이 하루하루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2017년부터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라는 아젠다로 한국연구재단의 인

문한국플러스(HK+)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차세대 연구

자를 발굴, 지원하고 학술교류의 계기와 장을 제공하여 차세대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에 공헌하기 위해 <제1회 동

아시아 차세대연구자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는 이 포럼에는 중국, 대만, 독일, 

미국, 한국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15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부터 ‘동아시아의 타자’, ‘현대 동아시아의 문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근현대사, 

문화, 사회, 문학을 망라하는 다양하면서도 참신한 주제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시겠으나, 동아시아의 차세대 연구자 육성과 응원을 위해서 왕림하시어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7일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서  정  완 배상

프로그램 

10/4(목) 

18:00 도   착

18:00~20:00 리셉션 

10/5(금)
좌장 : 이정희 (인천대) / 장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09:00~09:20 등   록

09:20~09:30 개회식   개회사 : 서정완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

세션 I

동아시아의 타자

09:30
~

12:00

민족적 렌즈의 초점을 다시 맞추다 
: 남한지역의 북한이주민과 경계 만들기 

조나단 야이니세트 (괴팅겐대)
사회

조형근
(한림대)

토론

문우종
(서울대)

신재준
(서울대)

이경희
(한림대)

해방 직후 재북 일본인 법적 상황과 성격(1945~1948) 
: 국가 건설기 북한의 차별적 대우를 중심으로 

김태윤 (서울시립대)

이승만 정부 재일동포 정책 연구 
: 6.25 전쟁기(1950~1953)를 중심으로

오가타 요시히로 (홍익대)

일본 내 反北 여론의 기원
: 일본인 납치문제, 고이즈미 포퓰리즘 그리고 미디어       

윤재언 (히토츠바시대)

접경지대(Contact Zone)의 개념으로 보는 일본의 패전문화
: ‘판판(パンパン)’의 등장과 출판물을 중심으로

노지민 (연세대)

12:00~13:00 점심식사

세션 Ⅱ

동아시아 문화와
영화

13:00
~

15:30

신자유주의와 비디오 게임 : 동시기 중국 게임 문화의 딜레마
황슈 (상하이대)

사회 

조정래
(한림대)

토론 

안창현
(한양대)

정충실
(한림대)

바에서 도시 청년 연구 : City of WF의 사례를 중심으로
멩신웨이 (상하이대)

일본 지역사회의 국제화 프로젝트와 국제도시에의 꿈
박경민 (미시건 주립대)

한 · 일 <리틀 포레스트>의 ‘풍경’ 표상 방식 비교
이대범 (동국대)

<일본곤충기>의 현실 비판 전략 
: 1960년대 戰後 일본의 모더니티와 네오-다큐멘터리

하정현 (동국대)

15:30~15:50 휴   식

세션 Ⅲ

동아시아의 역사

15:50 
~

18:20

항전기간 중 국공문예정책의 공간정치
황유치에 (대만정치대)

사회

전성곤
(한림대)

토론

심혁주
(한림대)

신주백
(한림대)

전쟁 · 사상 · 국체  
: 니시카와 미츠루 《台灣縱貫鐵道》와 첸지잉 《荻村傳》의 시대적 의미

첸춘앙 (대만정치대)

거문도 사건 : 미국 대한 중립정책의 성립 
리자오단 (베이화대)

근대 동아시아에서 이하관(夷夏觀)의 변화
리샤오펭 (베이화대)

대한제국기 사립학교 설립 취지 분석
임인재 (한양대)

18:20~ 만   찬

10/6(토)

10:00~11:00 간담회                    

11:00 해   산

10/4(목) 18:00~20:00   
10/5(금) 09:00~18:20
10/6(토) 10:00~11:00
한림대학교

주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한국일본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주제 : 21세기 동아시아 연구를 위한 비전과 차세대 연구자의 접근


